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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단지 100만평에 화학기업 입주 유치

전북 익산시가 공장 용지난 해소를 위해  100만평 규모의 대단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.

익산시는 11월8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됨에 

따라 주민 설명회를 여는 한편 전북도에 도시 기본계획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.

익산시는 2007년 초 단지개발계획승인을 마치고 2008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.

지방산업단지는 익산시가 현재 조성중인 한ㆍ양방 산업단지 4만5000여평과 왕궁농공단지 10만여평 등 15만

평과 연계돼 추진되며 의료분야와 정밀ㆍ광학기기, 자동차, 전자제품, 통신장비, 화합물, 조립금속 관련업종이 

입주하게 된다.

사업비 2300억원이 투입되는 지방산업단지가 2010년께 마무리되면 연간 146억원의 부가가치 및 2300여명의 

고용창출이 기대된다.

익산시는 1980-90년대 3개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2개 등 5개에 150만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했지만 모두 

분양돼 그동안 공장 용지난을 겪어왔다. <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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